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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동두천 그래피티 아트, 10년의 기록과 시작

 경기문화재단(대표 유인택)의 동두천(시장 박형덕) 그래피티 아트는 2015년 12월24일 크리스

마스를 기념하여 처음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015년 12월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동두천시가 협력하여 급감하던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작은 지역축제 

및 문화콘텐츠 개발로 출발하였다. 경기문화재단은 지역 주제를 발굴하여 문화콘텐츠를 기획하

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경기관광공사는 지역축제를 기획하였다. 동두천시는 지역주민과

의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제와 문화콘텐츠 사업을 장기적으로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

 경기문화재단이 발굴한 ‘그래피티 아트’는 동두천 미군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서

브컬처(subculture)’였지만, 21세기 들어 새로운 미술 장르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문화재단은 국내외 8개국의 24명의 그래피티 아트 작가와 총 28점의 작품을 

노후 상가 건물을 활용해 제작하고 제공하였다. 동두천시는 매년 작품 유지관리를 통해 상권활

성화에 노력하였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그래피티 아트 프로젝트는 2023년 새로운 전

환점을 맞이했다. 기존 노후 상가 건물만을 활용하였던 작품은 공공예술을 결합한 주민 편의시

설 개선과 거리개선을 통해 머물고 싶은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로 변화했다. 동두천 보산동 외

국인관광특구 그래피티 아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피티 성지’, ‘그래피티 아트 빌리지’로 불

리며, 시나브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며, TV, 영화, 뮤직비디오, 브랜드 광고 장소로 알려졌으며, 

지금도 그래피티 아트 작품을 배경으로 많은 SNS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4년 12월 20일 국내외 대표 그래피티 아트 작가 5명은 동두천에 새로운 그래피티 아트 

작품을 선보였다. 진스비에이치(JINBH_한국), 정크하우스(Junkhouse_한국), 세미(Semi_한국), 엔

조(Enzo_한국), 스톰(Strom_덴마크)은 보산동 상가 건물에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진스비에이치, 

정크하우스, 세미는 2015년 처음으로 동두천 보산동에 작품을 제작한 작가로, 10년 만에 신작

을 소개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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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스비에이치는 “2015년 그래피티 아트라는 생소한 공공예술을 지역주민에게 소개할 때만해

도 별다른 호응이 없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알아볼 뿐아니라 주민 

스스로 작품에 대한 의견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신기하고 즐거운 일”이라고 밝혔다. 동

두천 그래피티 아트는 개인 상가 건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없었다면 지금의 동두천 그래피티 아트 성지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두천 그래피티 아트

에 새롭게 참여한 엔조(Enzo_한국)작가는 ‘동두천’안에는 한국 1세대 그래피티 아트 작가부터 2

세대 작가, 그리고 해외 유명 그래피티 아트 작품들이 거리 곳곳에 펼쳐진 그래피티 아트 전시

장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자신의 참여한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곳이라 밝혔다.

 2024년 10월 ‘핼로우 DDC 페스티벌’은 힙합문화 속 그래피티 아트에서 착안한 음악 축제로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젊은 음악 축제로 자리 잡았다. 2015년 보산동에서 시작된 작은 지역축

제가 매년 제작되는 그래피티 아트와 방문객들의 자발적인 홍보로 인해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예술 축제로 성장했다. 동두천시는 매년 10월에는 그래피티 아트와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예술축제를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경기문화재단의 ‘동두천 그래피티 아트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장할 것

이다. 단순히 작품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만이 지속할 수 있는 문화

예술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다. 2024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동두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에

는 그래피티 아트 작가들과 지역주민이 만들어 낸 선물이 준비되어있다. 경기문화재단은 누구

나 일상에서 예술을 즐기며,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예술사업으로 2025년을 준비하고 소개할 

것이다.

※ 붙임: 동두천 그래피티 아트 작품 사진


